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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29일(화), 2025년도 단체교섭 제10차 실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날 회사는 먼저, 인사 분야 승진제한 조건은 폐지하고 특별승진보다는 일반승진과 발탁승진을 통해 승진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지원은 제도를 만들 시, 향후 2년 내 퇴직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이며, 급식통근비 역시 분기별 복지포인트를 통해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자기계발 출장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종류의 휴가를 확대, 지원금을 상향시키고 퇴직 전 특별휴가는 6개월동안 3개월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년에 따른 시니어제도를 확대하고 처우도 개선하겠노라 했다.


노조, ‘요구 당위성 충분히 설명, 간보는 협상 거부하고 확실한 임금인상 제안만 받겠다’ 교섭과 별도로 단체협약은 축조심의 형태로 지속





회사는 ‘정률 6.3%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예년과 다름 없는 고장난 레코드 화법을 구사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안일하고 무기력한 사측 위원들의 태도가 또다시 실무무용론을 소환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한 뒤, “만에 하나, 협상 결렬의 대가는 경영진의 생각 이상으로 쓰디쓸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 날 폐회를 선언했다.





이로서 차기 교섭의 재개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서로의 셈법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근 시일 내 타결이 어려워질 전망도 엿보인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구체적인 임금인상안을 들고 와야만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다만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달려있는 만큼, 단체협약은 축조심의를 통해 협의를 지속한다. 양측은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들로 축조심의회를 구성,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에 맞춰 단체협약의 각 항목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조항을 신설 및 삭제 예정이다.











“전향적 임금인상안 나올 때까지 접점 없다”�勞, 인사제도 개선 등 사측의 자투리 제안에 10차 실무 중단하고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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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수)








